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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마 5:9) 

“어찌하여 남의 나라 허수아비를 끌어다가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느 

냐"(렘 8:19)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반대하고 빼앗긴 나라와 민 

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전 민족적인 반일애국항쟁의 불길을 지핀 역 

사적인 날로부터 9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사에 빛나는 장이 되었던 3 .1 독립운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폭압통치를 결코 용납지 않으며 목숨 

바쳐 항거한 높은 자주정신과 애국적 기개， 불굴의 의지를 아낌없이 보여 

주었다 

“대한독립 만세 1"의 구호를 외치며 일제군경의 야만적인 총칼탄압에 

굴함 없이 맞서 싸운 3월의 봉기자들 속에는 조선의 애국적인 그리스도인 

들도 있었다. 

세월이 흘러 세기가 바뀐 오늘도 일본은 자신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 

악으로 가득한 과거를 미화하고 군국주의의 망령을 불러일으키며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는 미명아래 ‘전쟁국7}'로서의 제도적， 법률적， 물적 토대 

마련을 서두르는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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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베정권의 군국주의 부활과 전쟁 야욕은 분초를 다투며 더욱 노 

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독도강탈 행위도 비단 교육에 

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 보수정권의 기본 정치과제가 되고 있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3'1운동이 일어난 때로부터 거의 한 세기가 

흘렀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외세가 남아 민족의 안전과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면서 우리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저해하고 남북(북남)관계 

개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오늘 우리 민족 앞에는 3. 1독립운동자들의 민족자주정신을 계승하여 

이 땅에서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헨조선)반도 

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남북(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는 3.1운동 

g)돌을 맞아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 평화통일의 길을 열 

어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일본군 위안부 범죄 

와 일본 당국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왜곡 독도강탈행위와 ‘평화헌법’ 

수정 및 자위대 무력강화 등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과 전쟁 

야욕을 무너뜨리기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모든 전쟁연습을 단 

호히 반대하며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올해에 우리 민족끼 

리 힘을 합쳐 남북(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 

을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한국가독교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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